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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 Effects on Judgments of Social Competence in 
Social Anxiety

Seong-Yeong Choi  Jae-Won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When people judge how competent others are in society, the judgement highly depends on the social contex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whether the levels of social anxiety symptoms influence the contextual effect on people’s judgement 
toward others’ social competence. In the experiment, a total of 120 individuals (60 males, 60 females) completed self-report 
scales abou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he participants made responses about their target’s social competence when they 
were shown the target’s neutral expression either with the target alone or with the presence of two additional observers’ star-
ing at the target. The observers exposed facial expressions of either joyful, angry, neutral or disgust, either for 500 ms or until 
respons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the observer’s emotional expression was proportional to the duration. Especially, 
when the levels of social anxiety symptoms were high, male participants judged the target to be more competent with the 
presence of neutral or joyful observers, whereas female participants judged the target to be more incompetent with the pres-
ence of angry, disgust or neutral observ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textual effects on judgement of social competence 
depend on the duration of exposure, level of social anxiety, and especially,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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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

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와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

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을 피하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하다(Haselton & Funder, 2006). 반면 대상이나 사회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사회생활에 적응하

기 어려워진다. 또래나 연인 관계와 같은 대인 관계뿐 아니라 전반

적인 사회생활에서의 부적응은 모두 대상과 사회적 상황을 정확하

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Kanai, Sasagawa, Chen, 

Shimada, & Sakano, 2010; Pérez-Edgar et al., 2010). 상대와 상황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다양한 인지적, 사회∙정
서적 능력들이 연구되어 왔으나(Hoepfner & O'Sullivan, 1968; Sa-

lovey & Mayer, 199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 해석에 영향을 

주는 정서인 사회불안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사회불안(social anxiety)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서 

상태이다. 타인이 지켜보는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은 누구나 보편적

으로 겪을 수 있는 흔한 경험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회적 상황이라

도 개인의 특성 차이에 따라서 그 사회불안의 양상과 심각도는 적

응적인 수준부터 극심한 고통을 느껴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준까

지 스펙트럼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McNeil & Randall, 2014). 

사회불안의 정도가 심해지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라 진단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정보를 왜곡하고 편향되게 정

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

도 나타난다(Clark & McManus, 2002). 예를 들면, 사회불안이 높

은 사람들은 타인의 존재를 잘 인식하며 이로 인해 어떤 상황을 사

회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Yang & Baek, 

2017). 또한 이들은 타인의 모호한 얼굴 표정을 보고 더 부정적으

로 판단하여 상황을 더욱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Maoz et al., 2016). 이런 연구 결과들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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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음

을 시사한다.

타인에 대한 정보의 편향과 왜곡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모형에서 제안하는 

바이다(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사회불안

의 인지모형을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Clark과 Wells (1995)는 

사회적 상황 속의 개인이 평가당하는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설명한

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해서 생각

하며, 불안과 관련된 신체 및 인지 증상들을 무능한 자신에 대한 근

거로 사용한다. Rapee와 Heimberg (1997)의 설명도 이와 유사하

다. 개인은 주변의 청중들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지각한다. 그들에게 자신은 부정적으로 평가

당하게 될 무능한 존재이지만, 타인은 자신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면서 위축되는 것은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의 수행 

저하로 이어진다(Gilbert, 1993; Voncken, Dijk, de Jong, & Roelofs, 

2010). 이 과정을 통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확신하며 불안과 고통은 더욱 심화된다.

이 두 모형에서는 모두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역량 평가를 과소추정할 경우 지각된 주변의 기

대 수준과 괴리가 커져 사회불안 증상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기 때

문이다. 이 모형들에 근거하면, 특정 대상이 얼마나 능력을 갖추었

는지 평가하는 데도 사회불안집단에게 일정한 편향이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사회불안의 인지모형에서 개인의 역량에 대한 판

단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일부 시행된 선행연구도 대부분은 시나

리오와 설문을 사용하여 사회적 상황에서의 역량 판단을 확인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Wilson과 Rapee (2005)는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 속에 참가자가 있다고 상상한 뒤에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를 응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였다. Heinrichs 등(2006)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vignette)을 제시한 후 그 상황 속 인물과 그 행동이 얼

마나 사회적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

로 판단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이 높은 사

람일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을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사회불안 증상의 정

도가 역량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탐색하기는 하였으나 

시나리오를 사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회적 상황을 

언어로 기술하는 것은 참가자의 인지적 해석이 필요한 간접적인 형

태이기 때문에 자극이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인 생태학적 타당도의 

저하는 불가피하다(Amir & Foa, 2001; Mogg & Bradley, 1999). 이

런 이유로 언어 자극을 사용하여 사회불안의 인지 편향을 확인하

는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자들은 얼굴

표정을 자극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얼굴표정은 사회적 신호를 

포함한 직접적인 자극이므로 언어적 자극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 

생태학적 타당도가 우수하다는 이유에서였다(Amir & Foa, 2001; 

Heinrichs & Hofmann, 2001). 

언어 자극 사용이 가진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많은 사

회불안에 대한 인지 편향 연구에서는 얼굴표정 자극이 주로 사용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대체로 그 인물의 

정서를 판단하는 연구였다. 화면에 제시된 얼굴 표정에 대해 참여

자들은 정서 판단 혹은 해석을 하는 과제들이었고(e.g., Maoz et al., 

2016; Philippot & Douilliez, 2005; Winton, Clark, & Edelmann, 

1995), 인물의 역량 판단과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인지모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

어졌으나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사회불안이 한 개인에 대한 역량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때 선행연구

에서 한계점이 지적되었던 언어로 기술된 시나리오가 아닌, 얼굴 

사진 자극을 활용하여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사회불안이 역량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

구의 설계에서는 3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였다. 첫째, 단독으로 제

시될 때와 사회적 상황이 맥락으로 함께 제시될 때의 차이다. 현재 

얼굴 표정을 사용한 대부분의 사회불안 대상 연구는 단독으로 얼

굴표정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타인의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단

순히 그 정보만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맥락을 예민

하게 처리하며 그 대상이 속해 있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적

으로 정보를 처리한다(Schwarz, 2010). 선행하는 경험적 연구에서

는 단순히 얼굴 외에도 그 대상이 처해있는 상황, 주변 사람의 존재 

등 많은 요소가 상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그 대상의 눈빛과 시선, 자세에 따라서도 같은 

표정이 다르게 이해되기도 한다(예, Aviezer et al., 2008; Barrett & 

Kensinger, 2010; Gutiérrez-García & Calvo, 2014; Ito, Masuda, & 

Li, 2013). 특히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불안과 관련한 뇌 영역이 과잉활성화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존재한다(Heitmann et al., 2017). 즉, 사회불안집

단은 특히 사회적 맥락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대상을 판단하

는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얼굴을 단독으로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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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측정한 뒤 맥락의 

여부가 어떤 차이를 야기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맥락 조

건에서는 한 사람을 주변에서 두 명이 쳐다보고 있는 사진 자극을 

활용하여 평가받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때 주변에 있는 두 

명의 정서에 변화를 주어, 중립적 상황(중립 표정), 부정적으로 평

가받는 상황(분노, 혐오 표정),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상황

(기쁨 표정)에서 역량 평가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특히 가외변인을 배제하고 사회불안의 고유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단독으로 제시할 때 평정한 값을 기저선으

로 사용하여 각 얼굴 자극의 변화량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극의 제시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의 인지 

편향을 확인하는 선행 연구에서 자극이 제시되는 시간은 매우 다

양하였다. 예를 들어, 자극을 60 ms 동안 짧게 제시하기도 하지만

(Winton et al., 1995), 참가자가 반응할 때까지 자극을 충분히 제시

하기도 한다(Philippot & Douilliez, 2005). 여러 실험에서 보이는 

다양한 자극 제시 시간의 차이는 연구들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

려움을 낳는다. 각 연구들의 결과에서 보이는 차이가 실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극 제시 시간의 차이로 발생한 단순한 

실험 과제의 난이도 때문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똑같은 실험 과제를 다

른 자극 제시 시간으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제시 시간의 차이가 해

석 편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성별이다. 사회불안 증상과 사회

불안장애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러 차원에서 남녀 간에 성차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지역사회 연구를 보면 사회불안 증상은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사회

불안장애의 역학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불안장애의 유병률은 남성

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APA, 2013; Cho et al., 2007). 사

회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에 비

해 여성은 평가가 예상되는 사회적 상황에 노출이 예상될 때 더 강

한 불안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은 권위자 앞에서 말할 때, 

청중 앞에서 수행할 때, 관찰되는 상황에서 작업할 때, 이미 누군가 

있는 방 안에 입장할 때, 관심의 중심이 될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에게 거절이나 거부를 표현할 때 더 큰 공포를 보고하였다(Turk et 

al., 1998). 즉, 평가가 제시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은 더 부정적인 결

과를 예측하는 해석 편향을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인지적 해석 과정

과 고통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

회불안의 인지편향을 연구할 때 남녀의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 어떤 한 개인의 역량 평가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고안되었다.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

이기 위해 연구 자극으로 얼굴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맥락이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으로 제시될 때와 주변

에 다른 맥락이 존재하는 자극을 제시하여 이 둘을 비교하고자 하

였다. 아울러 자극의 제시 시간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동일한 실험 과제를 각기 다른 제시 시간에서 반복 수행함으로써 

자극 노출 시간의 차이가 해석 편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더 명

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불안의 양상이 성별에 따

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성과 여성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tional Re-

view Board [IRB])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

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강의실

에서의 구두 홍보 및 교내 게시판의 홍보물(flyer) 공지를 통해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은 동

일한 수로 모집하였다. 제시되는 시각 자극을 보고 이에 응답하는 

실험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양안의 나안시력 혹은 교정시력이 

0.8 이상이며 정상적인 색채식별이 가능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모집된 총 120명(남성 60명, 여성 60명)이 연구

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62세(SD=3.18)였다. 

평가도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불편감과 관련된 사회불안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 (1998)이 개발하고 Kim (2001)이 한

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5점 Likert척도(0–4점)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심하게 느

끼는 것을 의미한다. Kim (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

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FNE)

사회불안과 관련이 높은 인지적 요소인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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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은 Watson과 Friend (1969)가 개

발하고 Leary (1983)가 단축형으로 제작하였으며, Lee와 Choi (1997)

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척도(1–5점)로 평정한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와 Choi (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하고 Chon, Choi

와 Yang (2001)이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이며, 4점 Likert척도(0–3점)로 평정한다. 점수의 총합이 높

을수록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Chon, Choi와 Yang (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실험 방법

실험 자극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얼굴 데이터베이스(Yang, Chung, & 

Chong, 2015)의 사진 자극 중 남성과 여성 각 8명씩, 총 16명의 얼굴 

자극을 선별하였다. 얼굴 자극 사용은 개발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배우들은 자신들의 사진이 학술적 목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

에 동의하였다. 이 자극들이 채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얼굴이 잔상

처럼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hotoshop CC 2015를 사용하여 얼

굴 자극의 색조를 흑백으로 편집하여 실험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이 역량을 평정하게 되는 표적 자극의 모든 얼굴들은 

정면을 바라보는 중립 표정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맥락 조건에서 

사용하게 되는 주변의 얼굴로는 평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

쁨, 중립, 혐오, 분노 표정의 얼굴을 사용하였다.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분노와 혐오의 얼굴 표정에서 부정적 평가

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Amir, 

Najmi, Bomyea, & Burns, 2010), 부정적 평가 맥락 조건으로 혐오

와 분노 표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립적 평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중립 표정을, 긍정적 평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쁨의 표

정을 사용하였다. 각 얼굴 자극의 순서는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단독 조건의 경우에는 한 화면에 중립의 표적 얼굴 하나만 제시

되었다. 맥락 조건의 경우에는 한 화면에 중립의 표적 얼굴과 각 조

건에 따라 다른 정서(기쁨, 분노, 혐오, 중립)를 보이는 얼굴 2개가 

주변에 동시에 제시되었다. 이때 주변에 제시되는 두 얼굴의 정서는 

항상 동일하도록 하였다. 자극 예시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유능성 평가 과제

사회적 유능성 평가 과제는 PsychoPy2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Peirce, 2007). 본 시행은 크게 단독 제시 조건과 맥락 제시 조건으

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는 화면에 제시된 표적 자극이 얼마나 사

회적으로 유능해 보이는지 7점 척도(1–7점)로 평정하게 된다. 두 조

건의 표적 자극은 모두 중립적인 표정이었다. 맥락 제시 조건에서는 

4가지 표정(기쁨, 중립, 혐오, 분노) 중 하나의 표정으로 표적 자극

을 바라보는 주변 얼굴 2개가 동시에 제시되었다. 성별 효과를 배제

하기 위해 배경 자극으로 제시될 주변 얼굴은 좌우에 남성 1명과 여

성 1명의 얼굴을 무작위로 배치하였으며, 두 얼굴의 정서가는 항상 

일치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

시작 전 참가자는 연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실험 시작 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

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나이), 사회불안과 우울의 정도를 

우선 파악하였다.

이후 자연광이 최대한 차단된 실험실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참

Figure 1. Example of trials for alone and contextual conditions.

< Alone condition >

< Contextual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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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들은 13인치 모니터에서 50 cm 정도 떨어진 곳에 착석하여 컴

퓨터로 프로그래밍된 실험을 시작하였다. 각 시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내문이 모니터에 제시되었다. 참가자가 준비되면 space bar를 눌

러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각 시행마다 화면의 중앙에 고정점이 1,500 ms 동안 제시되었으

며, 그 화면이 사라진 직후에 얼굴 자극이 제시되었다. 얼굴 자극은 

하나만 제시되거나(단독 제시 조건), 중앙의 표적을 바라보는 2개

의 얼굴을 포함하여 3개가 동시에 제시되었다(맥락 제시 조건). 

자극의 노출 시간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은 자극 제시 시간이 다른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

째 블록은 자극이 500 ms 동안 제시된 후 사라진 뒤에 척도가 제시

되었다. 두 번째 블록은 자극과 척도가 함께 제시된 후 참가자가 반

응에 응답할 때까지 계속 화면에 유지되었다. 

참가자들은 얼굴 자극을 본 뒤, 마우스를 사용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능해 보이는가?”(단독 제시 조건) 혹은 “가

운데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능해 보이는가?”(맥락 제시 조

건)라는 질문에 대해 7점 Likert척도(1–7점)로 평정하였다. 실험 순

서에 대한 도식을 Figure 2에 제시하였다.

과제는 연습 과제 12시행과 본 과제 160시행, 총 172시행으로 구

성되었다. 과제는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이 끝난 뒤 연

구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보상

을 지급하였다. 

자료 분석

측정 변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모와 같은 특정 얼굴에 대한 개인의 호감도

가 어떤 개인의 역량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Watkins & Johnston, 2000). 이러한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단독 

제시 조건에서의 평정값을 기저선으로 사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동

일한 인물이 맥락에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하였다. “배

경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지각된 사회적 유능성 정도의 변화량=

맥락 제시 조건-단독 제시 조건”으로 계산하였다. 변화값이 0인 경

Figure 2. Example of experiment procedure for each duration conditions.

500 ms condition

Until response condition

Fixation point (1,500 ms)

Fixation point (1,500 ms)

Stimulus (500 ms)

Stimulus and response
(until response)

Response (unti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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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변 얼굴 제시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의 사회적 유능성을 동일

하게 지각한 것이다. 양의 값(+)은 대상을 더 유능하게, 음의 값(-)은 

대상을 더 무능하게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분석 방법

우선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사회불안 정보, 각 정서 조

건별 평정값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

며, 사회불안집단의 성별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집

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의 분석은 성별 집단을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자극의 제시 시간에 따라서 맥락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of ANOVA [rmANO-

VA])을 실시하였다. 사회불안과 사회적 유능성 지각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사회불안 측정치와 유능성 평가 과제에서

의 평정 점수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불안이 유능성 

평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때의 맥락 효과가 사회불안 특징적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불안과 상관 및 공병이 높은 우울의 정도

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뒤 사회불안과 사회적 유능성 평가 과제의 

평정 점수 간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 참가자의 특성

연구 참가자들의 성별 비율은 동일하였다(남성 60명, 여성 60명).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SIAS점수의 평균은 25.97 (SD=13.35)

이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소 5점에서 최대 66점이었다. 참가자들

의 BFNE점수의 평균은 35.62 (SD= 9.52)이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59점이었다. 공변인으로 고려했던 CES-D의 평

균은 16.56 (SD=10.73)이었다. 참가자의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BFNE 점수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존재하였다(t(118)= -3.02, p< .01). Table 1에 성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였다. 

얼굴표정 정서별 평정값

사회적 유능성 평가 과제에서 얼굴표정의 정서에 따른 평정값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참가자의 성별 간 차이에 대해 검증한 결과, 500 ms 자극 제시 조

건에서는 기쁜 표정의 평가자 조건을, 반응할 때까지 자극 제시 조

건에서는 분노, 혐오, 중립 표정의 평가자 조건을 남성 참가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유능하다고 평정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유능성의 변화량(맥락 제시 조건의 평정값-단독 

제시 조건의 평정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자극 제시 시간과 사회적 유능성 지각 간 관련성

자극 제시 시간이 얼굴 표정 자극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자극 제시 시간에 따라 과제 난이도에 차이가 발생한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across Gender

Variable Male (n = 60) Female (n = 60) t

SIAS 23.77 (12.24) 28.18 (14.14) -1.83
BFNE 33.08 (9.76) 38.17 (8.63) -3.02**
CES-D 16.42 (11.41) 16.70 (10.10) -.14

Note.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BFNE = Brief Fear of Neg-
ative Evaluation;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p < .01.

Table 2. Social Competence for Each Expression across 500 ms and 
Until Response

500 ms condition
Male (n = 60) Female (n = 60) t

Alone 3.79 (.49) 3.59 (.65) 1.90
Contextual Anger 3.58 (.67) 3.52 (.61) .52

Disgust 3.57 (.72) 3.45 (.66) .98
Joyful 4.26 (.72) 3.92 (.74) 2.58*
Neutral 3.87 (.48) 3.71 (.61) 1.58

Until Response condition
Male (n = 60) Female (n = 60) t

Alone 3.86 (.44) 3.70 (.63) 1.57
Contextual Anger 3.24 (.88) 2.91 (.76) 2.21*

Disgust 3.20 (.81) 2.88 (.77) 2.23*
Joyful 4.48 (.80) 4.26 (.89) 1.44
Neutral 3.87 (.49) 3.61 (.66) 2.51*

*p < .05.

Table 3. Social Competence Variation (Contextual Condition – Alone 
Condition) for Each Expression across 500 ms and Until Response

Variation
500 ms condition

Male (n = 60) Female (n = 60) t
Anger -.20 (.64) -.06 (.07) -1.21
Disgust -.22 (.66) -.14 (.67) -.63
Joyful .47 (.78) .33 (.55) 1.17
Neutral .08 (.44) .12 (.47) -.50

Variation
Until Response condition

Male (n = 60) Female (n = 60) t

Anger -.62 (.95) -.80 (.80) .17
Disgust -.65 (.89) -.82 (.83) .56
Joyful .63 (.67) .60 (.67) .81
Neutral .01 (.40) -.09 (.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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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고려하여(Calvo & Lundqvist, 2008), 자극 제시 시간에 

따라 맥락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자극 제시 시간에 따

라 지각된 사회적 유능성의 변화량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극 제시 시간(2 조건)과 정서(4 조건)를 집단내 변인으로 하

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성별을 분리하여 실

시하였다.

남성 참가자 집단에서 시간의 주효과, F(1,59)= 9.00, p< .01, 정서

의 주효과, F(3,57)=12.38, p< .001, 및 시간과 정서의 상호작용 효

과, F(3,57)= 9.32, p<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 참가자 집

단 역시 시간의 주효과, F(1,59)=29.28, p< .001, 정서의 주효과, 

F(3,57)=25.08, p< .001, 및 시간과 정서의 상호작용 효과, F(3,57)=  

21.28, p<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참가자에서 

시간과 정서의 상호작용 양상은 유사하였다. 즉, 사회적 유능성 평

정의 변화량은 제시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변의 관찰자

가 어떤 표정을 짓고 표적 자극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사회적 유능

성 평정 점수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부정적 맥락을 나타내는 분노, 혐오 표정 조건과 중립적 맥락을 

나타내는 중립 표정 조건의 경우, 제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적 자

극은 사회적으로 더 무능하게 평가되었다. 반대로 긍정적 맥락을 

나타내는 기쁨 표정 조건의 경우, 제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적 자

극은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게 평가되었다. 500 ms 동안 짧게 제시

하는 것에 비해서 반응할 때까지 충분히 자극을 제시한 경우에서 

표정 조건 간 변량이 더욱 커졌다. 즉,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

들은 자극 제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가 과정에서 주변 맥락의 효

과를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량분석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그래프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사회불안과 사회적 유능성 지각 간 관련성

사회불안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불안 

척도의 점수와 지각된 사회적 유능성 변화량 간 상관 분석을 실시

하였다. 상관 분석의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제시 시간에서 남성 참가자는 사회불안이 상대

적으로 높을수록 무표정의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더 유능하

게 평정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자극이 충분하게 제시되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남성일수록 긍정적 표

정의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더 유능하게 평정하는 것도 추가로 

관찰되었다. 사회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여성 참가자는 자극

이 500 ms 동안 짧게 제시될 때 부정적이거나 무표정인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모두 더 무능하게 평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

극을 충분히 제시했을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

로 더 강한 여성 참가자는 부정적 표정의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

만을 더 무능하게 평정하였다. 

또한, 사회불안과 공병률이 높다고 알려진 우울의 효과를 제거

하기 위하여 편상관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우울 효과를 제거하자, 

자극을 충분히 제시하였을 때 남성 참가자는 사회불안이 더 높을

수록 무표정이거나 긍정적인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더 유능하

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회불안 남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불안이 높은 여성 참가자의 

경우, 우울을 제거하자 모든 제시시간에서 부정적 평가자가 바라보

는 대상을 더 무능하게 평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500 ms 제시조건에서는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과 상관이 있었으며, 반응할 때까지 충분히 제시하는 조건에

서는 특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상관이 나타났다.

Figure 3. Mean Variation of Social Competences (contextual condition – alone condition) duration, for each type of observers’ expression.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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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한 개인의 유능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주변에서 평가하는 관찰자의 

존재와 표정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된 변

인은 얼굴 자극의 제시 시간과 참가자의 성별이었다. 본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 시간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 평정에서 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났다. 부정적인 정서가를 드러내는 표정인 ‘분노’와 ‘혐오’ 표

정이 주위에 제시되는 경우, 자극 제시 시간이 길어지면 표적 자극

의 사회적 유능성을 더 무능하다고 평정하였다. 반면 긍정적인 정

서가를 드러내는 표정인 ‘기쁨’ 표정이 주위에 제시되는 경우, 자극 

제시 시간이 길어지면 표적 자극의 사회적 유능성을 더 유능하다

고 평정하였다. 즉, 제시 시간이 길수록 참가자들은 평가 과정에서 

주변 맥락에 제시되는 정서 표정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 500 ms

의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이 제시되는 조건에서는 주변 맥락에 제시

된 얼굴 표정을 살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맥락 자극이 표적 대

상의 역량 평가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참가자가 자극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경

우(즉, 반응할 때까지의 조건), 주변 맥락의 표정을 살필 시간이 충

분하기에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주변에 제시되는 관찰자의 표정 종류에 따른 사회적 유능

성 평정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양상으로 보였다. 남성과 

여성 참가자 모두 대상이 단독으로 제시될 때보다 기쁜 표정의 관

찰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게 평정하였다. 반면

에, 분노나 혐오스러운 표정의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사회적으

로 더 무능하게 평정하였다. 이는 모든 제시 시간 조건에서 동일하

였다. 또한, 제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맥락으로 제시되는 정서 

표정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상호작용 효과도 성별 간 효과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표정을 가진 관찰자에 

대하여 모든 성별의 참가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하였음을 시사

한다. 이는 명백한 정서 표정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offmann, Kessler, 

Eppel, Rukavina, & Traue. 2010). 그러나 제시 시간에 따라 표정 간 

남녀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500 ms로 짧게 제시하였을 때는 기

쁜 표정의 긍정적 맥락에서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나, 반응할 때까지 길게 제시하였을 때는 기쁨을 제외한 분노, 

혐오, 중립 표정 맥락에서 남녀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시 시간의 차이에 따른 여성 참가자의 평정값 

변화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500 ms 동안 짧게 제시되는 조건에

서는 주변 얼굴표정을 정확히 살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참가자는 상대적으로 기쁜 표정을 덜 유능하게 평가했을 것이다. 

반응할 때까지 충분히 제시되는 조건에서는 부정적 정서가를 가진 

주변 얼굴 표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아 분노, 혐오, 중

립 표정을 더욱 무능하게 평가하였을 것이다. 즉,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주변 맥락이 길게 제시되었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Table 4. Correlation and Partial Correlation between Variation (Contextual Condition – Alone Condition) of Each Type of Observers’ Expression 
and Social Anxiety

Expressions
500 ms condition

Correlation Partial correlation
Anger Disgust Joyful Neutral Anger Disgust Joyful Neutral

Male (n = 60) SIAS .02 -.01 .17 .29* .13 .11 .06 .20
BFNE .01 -.04 .17 .28* .13 .06 .05 .19

Female (n = 60) SIAS -.30* -.32* -.07 -.29* -.26* -.27* -.01 -.16
BFNE -.27* -.30* -.04 -.30* -.22 -.24 .02 -.18

Expressions
Until response condition

Correlation Partial correlation
Anger Disgust Joyful Neutral Anger Disgust Joyful Neutral

Male (n = 60) SIAS -.07 -.17 .30* .23 .05 -.06 .26* .29**
BFNE -.01 -.07 .26* .33** .15 .09 .20 .44***

Female (n = 60) SIAS -.16 -.19 -.03 -.19 -.20 -.24 .07 -.22
BFNE -.30* -.30* .07 -.21 -.34** -.36** .17 -.23

Note.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BFNE =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Partial correlations control for depression symptoms as measured with CES-D.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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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맥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정서 자극에 대한 정서 경험이 여성에게 더 강렬하게 나타난 기존

의 연구 결과(Šolcová & Lačev, 2017)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집단

으로 제시된 표정의 평균적인 정서를 여성이 더 정확하게 추론한다

는 결과(Bai, Leib, Puri, Whitney, & Peng, 2015)를 함께 고려해 보

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주변 맥락의 정서 정보를 더 중요하게 고려

하며, 정서적 정보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다만, 맥락을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수록 여성이 

맥락 속 정서 정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맥락 조건에 따라 평정된 사회적 유능성 변화량

과 사회불안 정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참가자 

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불안장애는 우울한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인 점(Belzer & Schneier, 2004), 우

울한 사람의 25% 이상이 사회불안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점

(Kessler, Stang, Wittchen, Stein, & Walters, 1999)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가지는 고유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우울

을 함께 측정한 뒤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여성 참가자의 경우,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분노, 혐오, 중립적 평

가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무능하게 평가하였다. 즉, 대상이 긍정적

인 평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우울의 효과를 제거하였을 때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유지되었다. 이는 기존에 밝혀진 사회불안의 특성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사회불안집단은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대상

의 역량을 평가절하한다(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또한, 중립적인 자극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 얼굴 표정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Yoon & Zin-

barg, 2008). 사회불안이 높아질수록 여성은 잠재적인 평가 가능성

이 있는 주변 관찰자의 존재만으로도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압도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한 긍정적 평가가 보장되지 않

는다면, 관찰자의 표정과 상관없이 대상의 유능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가받는 상황에서 주관적 고

통을 더 강하게 보고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Turk 

et al., 1998), 이러한 평가절하 경향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남성 참가자의 경우에는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

황에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대상이 부정적인 평

가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우울의 효과를 제거하였을 때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

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밝혀진 사회불안의 

중립 자극에 대한 부정적 해석 편향과 일치하지 않으며, 여성 참가

자와 대비된다. 성별에 따라서 대비되는 중립적 맥락에 대한 해석

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특정 정서가에 대한 주의편향과 일치한다. 

불안이 높은 여성일수록 위협과 관련된 부정적 표정에, 불안이 높

은 남성일수록 행복한 표정에 더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인다(Tan, 

Ma, Gao, Wu, & Fang, 2011; Tran, Lamplmayr, Pintzinger, & Pfa-

bigan, 2013). 즉, 동일한 중립적 맥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에 주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타

났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사회불안과 역량 평가와의 관계, 그리고 성차가 그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성 참가자의 결과 해

석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사회불안에 대한 진화

론적 관점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다. Gilbert (2001)의 진화

론적 관점에 의하면, 위계적인 사회에서 서열 경쟁과 사회불안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열 경쟁에서의 뒤처짐이 높은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사회불안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계에 있다고 생각

하면서 느끼는 일종의 경쟁불안이다. 이런 경쟁은 여성보다는 남성

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며, 자기주장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이 

남성에게 더욱 요구된다(McLean & Anderson, 2009). 사회불안이 

높은 남성은 이런 요구에 적합한 모습이 부족하며(Moscovitch, 

Hofmann, & Litz, 2005),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스

스로 낮은 서열에 있다고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척

받지 않고 인정의 신호를 받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여성에 비해 남성

에게 더욱 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대상에 대

해 부정적인 평가 없이 중립과 긍정의 신호가 있을 경우, 사회불안

이 높은 남성은 그 상대의 역량을 더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혹은, 우울을 제거한 뒤 중립적 평가 맥락만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또 다른 이유로 사회불안의 평가에 대한 공포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사회불안의 인지적 핵심 기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로 알려져 있으나(Rapee & Heimberg, 1997), 사회불안을 경험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 상황도 두려워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Weeks, Heimberg, Rodebaugh, & Norton, 2008). 긍정적 평

가를 받은 사회불안집단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데 

반하여 자신의 능력은 여전히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그 사이의 괴

리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괴리감

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내부로 주의초점을 돌리므로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다(Swann & Read, 

1981). 결국 긍정적 평가는 타인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미래의 부

정적 사건의 예측으로 이어져 사회불안집단의 불안을 더욱 상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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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Alden, Mellings, & Laposa, 2004; Alden, Taylor, Mellings, & 

Laposa, 2008), 긍정적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실제 수행의 손상으

로 이어진다(Budnick, Anderson, Santuzzi, Grippo, & Matusze-

wich, 2019; Budnick, Kowal, & Santuzzi, 2015). 따라서 부정적이거

나 긍정적인 정서가가 존재하지 않는 중립적 맥락에서 오히려 불안

이 덜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사회불안이 높은 남성

이 배척당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할 것이라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은 

이러한 경향이 남성에게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뒷받침해 

준다. 다만 이러한 설명들은 가설적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 대상의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이 핵심적인 특징인 사회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역량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서 관련 연구는 미비하였다. 비언어적 평가가 제시되는 특정 맥락 

속에서 대상의 역량을 직접 판단하도록 구성한 실험 패러다임은 

높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기반으로 사회불안과 성별이 어떤 한 개인

의 역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같은 상

황이라도 사회불안의 수준과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사회불안을 가진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치료적 

개입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여

성 내담자의 경우에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 및 중

립적 평가 맥락에서 더욱 압도되어 유능성을 평가 절하하므로, 부

정적 평가와 관련된 왜곡된 역량 인식을 중심으로 인지적 재구성

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남성 내담자의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의 존재 

여부가 무능하다는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정적 

평가 상황에서 견딜 수 있도록 역할 연습 및 노출 치료 위주의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불안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

겠다. 첫째, 참여대상이 모두 비임상군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며 

대부분의 연령이 20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한된 범위의 표본을 사

용한 실험 결과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 추후에 

통제된 임상군과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같은 인종으로 구

성된 한국인의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나,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극적인 정서의 표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생태학적 

타당도 저하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것처럼 중립적인 정서와 다른 극단적인 

정서의 두 사진을 몰핑(morphing) 합성한 자극을 사용하는 방식

을 사용할 수 있다(Joormann & Gotlib, 2006). 몰핑 합성된 얼굴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다 미묘한 표정에 더 가까우므로 생태

학적 타당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얼굴만 단순히 화면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등 다른 비언어적 자극을 추가하는 것

도 방법이다. 처리 시간과 주의가 필요한 언어적 자극에 비해, 다양

한 비언어적 자극들은 사회불안 증상과 인지편향 간의 관계를 탐

색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사회불안의 수준이 역량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

인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해 구성, 시행한 실험을 통해 인물을 제시

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

구 참여자가 직접 역량을 평가받는 맥락 속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면 더 타당도가 높은 연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과제를 이용

한 연구에서는 사실상 그런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얻은 결과가 참가자 자신에 대한 역량 

평가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상적

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맥락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

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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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맥락이 사회불안의 사회적 유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최성영 ∙양재원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타인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할 때 사회불안의 수준에 따라 맥락

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20명(남 60, 여 60)의 대학생에게 사회불안의 정도를 측정한 후 대상의 무표정한 중립 얼굴을 

단독으로, 혹은 그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두 사람이 있는 상황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다른 두 사

람의 표정은 기쁨, 분노, 중립, 혐오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제시 시간은 500 ms와 반응할 때까지 2종류로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자극의 

제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서 표정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불안 측정치가 높을수록 남성의 경우에는 기쁨과 중

립의 관찰자가 있을 때 더욱 유능하다고 평정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분노, 혐오와 중립의 관찰자가 있을 때 더욱 무능하다고 평정하였

다. 이는 제시 시간과 사회불안의 수준에 따라 타인의 사회적 유능성 평정에서 맥락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

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사회불안, 사회적 유능성, 맥락효과, 얼굴 표정, 성차


